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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승리의 기도를 하는 날 저의 부족함을 고

백할 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심정의 

말씀을 적고 나서 받은 말씀입니다. ]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남을 해하며 탓하는 자 투성이구나.

그 마음은 거짓되고 더러우며 

냄새나는 오물들로 보인다.

세상에는 알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고 남을 낮추어 보며 

남을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가득 찬자들이 너무 많다.

나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려 한다.

너희의 죄악이 가득하니 

너희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결국은 영원히 그 영혼이 장사되어 

사망에게 뜨거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때가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 때가서 회개해도 

아무도 받아 줄 이 없구나.

그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그 때에 알게 되겠지?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을 알고 후회하겠지?

왜 그리도 인생들은 잘났는지

나를 잊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그 교만스러움에 치가 떨리는 구

나.

왜 그리 악은 반복되고 순환되는지 

악이 뿌린 그 씨를 제거하기 위해 

하늘 역사는 계속 진행해 왔지만 

악한 자들이 뿌린 그 악의 씨는 제거되지 않고 

나날이 늘어만 가니 내 마음에 늘 수심이 가득하구

나.

너희 섭리사는 나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에게 힘을 주는 자들이 되어라.

나를 만나지 않고는 너희 인생이 

형통치 못할 것이며 

매일 나를 만나길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라.

악한 길을 &#51922;지 말고 

악한 말을 내뱉지 말지며 

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라.

깨끗하고 깨끗하여 순백의 티 없는 옷을 입고 

나를 맞는 신부들이 되어라.

내가 사랑하는 신부들은 나를 맞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 나의 택한 자들이구나.

나는 택한 자들을 벗 삼고 

나를 택한 자들을 덧입혀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되어 일체되어 행하는 

섭리사 나의 사랑의 신부들이 되어라.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고 

나는 너희를 어떤 환경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주니 나 붙잡고 가거라.

나는 살아 있는 자들을 찾아 가고 

살아 있는 행실을 하는 자에게 

매일 나타나고 나타난다.

(살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 있는 것은 네 죽어 있는 행실이 산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은 나와 호흡하고 함께하는 것이며

네 선생이 말한 것처럼 

오직 나에게 묻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오직 나에게 묻고 

오직 나를 붙잡고 가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

(“잊지 않는 정신,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세요.”)

너희 마음을 내가 감찰하니 

너희 마음을 늘 깨끗케 단장하고 

나 사랑하고 살아가며 나에게 재촉하며 

나에게 매달리며 행하여라.

아직도 부족한 행실을 하는 자가 많지만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더 노력하다 보면 

나와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

너희 마음을 온전히 정금같이 만들어 

귀히 쓰는 자들이 되어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랑함으로 나에게 간구하고 

사랑함으로 나에게 매달리어라.

사랑한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비치고

어둠만이 가득한 곳에 

광명한 그 빛이 스며들어 

그 어둠을 몰아내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울 것이니 

그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섭리사 되어라.


